
시청에서 정보를 얻거나 시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이 311 번의 설치로 훨씬 더 

쉬워졌습니다. 쉬운 전화 번호 하나와 간단한 웹터 한 곳에서, 주 7 일, 하루 

24 시간 중 언제나 주민들, 사업체들과 방문자들은 시의 서비스, 프로그램과 

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
 
311 번에서는 랭귀지 라인 서비시즈 사의 통역을 통하여 170 개 언어로 정보를 

제공합니다.  영어로 말하는 것이 힘들거나,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, 어떤 

언어이든 자신이 사용하는 말로 311 번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  텔레 

타이프(TTY) 사용자는 416-338-0889 번으로 거십시오.   
 
토론토가 세계에서 가장 복합문화적인 도시 중의 하나인 것에 긍지를 가지고, 

가능한 한 가장 다양한 언어로 자원들을 제공하려고 시에서는 모든 노력을 

기울이고 있습니다.  이제 웹터에 실린 내용들을 자동 번역(구글 번역)을 

이용해서 23 개 언어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, 번역이 제공되지 않는 

영역이나 부분들도 있습니다.  기타 언어로 서비스 요청이나 일반 문의를 하려면, 

311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.  


